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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리스트 문태국 ‘OC를 위한 세레나데’ 연주회
29일 부에나파크 ‘더소스’ … 수퍼 클래식 콘서트 일환

영 김 후보 후원금 상대 후보에 크게 앞서

“선율이 굉장히 유려하고, 폭발시

킬 땐 제대로 폭발시켜요.”

피아니스트이자 첼리스트 문태국

의 아내인 노예진 씨가 첼리스트로

서의 문태국을 평가한 말이다.

첼리스트 문태국(사진) 씨가 오는 

29일(토) 오후 4시, 부에나파크에 

있는‘더소스’(694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에서‘OC

를 위한 세레나데’ (Serenade for 

OC) 연주회를 연다. 

이 연주회는 더소스에서 개최하

는‘수퍼 클래식 콘서트’의 일환으

로 더소스 1층무대에서 열리며 무료 공연이다. 

이번 연주회에는 피아니스트 장성, 소프라노 신선미 

연방 하원의원에 재도전하는 영 김(공화) 후보의 지난 

4분기 후원금 모금 실적이 현역인 길 시스네로스 의원  

(민주)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달 31일 연방 선거관리위원회(FEC)에 따르면 지

난 4분기 연방 하원 39지구 후보자별 후원금 모금 실적

은 김 후보가 는 48만 9,360달러, 시스네로스 의원 40

만 9,718달러로 김 후보가 상대 후보에 비해 약 8만 달

러를 더 모금했다. 이를 포함해 김 후보가 지난해 모금

한 총 후원금은 약 130만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시스네로스 의원은 2억6,600만 달러 규모 복

권 당첨자로서 금전적 여유가 많고 민주당 차원에서도 

그를 지원하고 있어 후원금 모금 규모만으로는 당락의 

가능성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김 후보는“민주당 차원에서도 시스네로스 의원을 위

해 적극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선

거 과정에서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후원금이 절대

적으로 필요하다. 한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씨가 동행해 리스트의‘죽음의 무

도(Totntanz)’, 도니제티의 오페

라‘람메르무어의 루치아’(Lucia 

Lammermoor) 중의 아리아와 한

국가곡 등을 선사할 예정이다.

1994년생인 문태국은 4세에 첼

로를 시작해 10세 때 금호 영재콘

서트로 데뷔했고, 미국 줄리아드 

음악원 예비학교와 보스턴 뉴잉

글랜드 음악원에서 전액장학생

으로 수학한 유망주 출신이다.

2011년 프랑스 앙드레 나비라 

국제 첼로 콩쿠르 우승, 2014년 

파블로 카살스 국제 첼로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 등 

세계적인 첼리스트를 배출한 최고 권위의 경연에서 연

달아 1위를 했다. 

김 후보는 또“지역 주민들이 시스네로스 의원에게 실

망하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며“세금 인상보다는 규

제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선

거 캠페인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어“공화당은‘원로당(Grand Old Party'

이란 이미지를 벗고‘여성과 소수계 등에게 많은 기회

를 주는 당(Grand Opportunity Party)’으로 변모했다.”

며“내가 그 증거”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최근 마이클 안토노비치, 돈 크나베 LA카

운티 수퍼바이저들의 지지를 얻어냈으며 니키 헤일리 

전 UN 주재 미국 대사, 케빈 맥카시 연방하원 원내대표, 

데빈 누네스 하원의원, 폴 라이언 전 연방하원의장을 

비롯해 에드 로이스 전 연방하원의원, 대럴 아이사 전 

하원의원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김 후보가 도전하고 있는 연방하원 39지구는 한인들

이 밀집해 있는 풀러턴, 라하브라, 브레아, 부에나파크, 

요바린다, 다이아몬드바, 롤랜드하이츠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유권자 38만여 명 가운데 한인 유권자는 

17,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한인 부모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 

안 하면 자녀 불이익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상실 신

고를 하지 않은 부모 때문에 그 자녀가 한국

비자를 발급 받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LA총영사관 측은 최근“미국 시민권을 취

득한 한인 부모가 제때 한국 국적상실신고

를 하지 않아 그 자녀가 취업 등의 이유로 한

국 비자를 발급받으려 할 때 불이익을 당하

는 경우가 있다.”며“이런 경우 자녀가 한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때문

에 그 자녀가 재외동포비자(F4)와 취업비자

(E7) 등 한국 비자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제

때 발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는 것이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가 한국 

이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취득날로부

터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 하지만 해당 당사

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민권 취

득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국

적자로 남아있게 된다. 

한국정부는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

계후손에 대해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

해줘 한국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LA총영사관 측은“위임장, 상속포기서 등 

각종 사서증서 인증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서 제출한 미국여권에 과거 한국에서 출생

한 것으로 기재된 경우 국적상실 신고 여부

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한국 법무부 국적과에 

통보하고 있다.”며“자녀가 급하게 한국 방

문을 해야 하는 경우 등 만약의 경우에 대비

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